
저희 HD 현대전기는 1981년 12월 설립 이후 선박전기 수리전문 업체로서 성장해 오던 중
1983년 국내 최초로 집어등 및 집어등용 안정기, Annunciator를 개발하여 국내 여러 수산 업체에 납품해 왔습니다.

그리고 1988년 현대전기제작소(제2공장 :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소재)를 설립하여 선박용 배전반, 판넬 등을 공급하는 업체로
발돋움 하였고, 

국내 여러 조선소에 주 배전반을 비롯한 항해장비용 콘솔, 각종 판넬, 탐조등 및 통풍기 등을 개발. 판매하고 있었지만,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품목으로
2013년 9월 탐조등, 통풍기, 엔진 경보반을 선정했습니다.

1983년 집어등 및 안정기 개발은 국내 최초로 가로등용 메탈램프 생산 기술의 베이스가 됩니다.

이 기술들은 바탕으로 1989년부터 제논 탐조등을 본격적으로 제작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영채 대표는 2013년부터 제논 탐조등 직접생산 전문업체로 탈바꿈하여 현대전기를 리뉴얼하여 만든
HD 현대전기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황영채 대표는 2016년 국내 최초 자동탐색 프로그램을 장착한 제논 탐조등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특허, 디자인등록, 상표등록과 ktc품질인증, 신제품 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2017년 광통신으로 조작이 가능한 원거리용 제논 탐조등 출시로 기존의 탐조등과 운용자 간의 거리를 최대 40km 거리에서
조작이 가능하게 만들어 최초로 무인 자동 탐색 시스템 형태로 완성됩니다.

2017년 550W 신형 소형 탐조등을 출시한 후 2018년 250W, 350W 초소형 제품 개발을 완료 하고
2019년 300W LED 탐조등 개발도 완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루 해군, 러시아 상선, 러시아 공항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입습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및 해양경찰 경비함정, 각종 관공선에 탑재. 
운영되고 있는 본사의 제논 탐조등은 연구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추가 탑재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고객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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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군 납품 사양


